
서 론

사회복지사들은 이전부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위험집

단으로 알려져 왔다(Elgan, 1993; Gilbar, 1998; Um

& Harrson, 1998; Acker, 1999). 사회복지라는 업무

자체가 다분히 클라이언트 중심적이고 사회복지사들은 복

잡한 사회적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휴먼서비스 업무 영역에서 흔히 그렇듯이 많은 갈등을 경

험하게 된다(Soderfeldt et al, 1995).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휴먼서비스

전문직이 공통적으로 극심한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

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휴먼서비스직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들의 건강과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기관의 효과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업무수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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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For this survey,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administrated to 1,000 social workers
working in organizations for social welfare practice in Seoul. A total of 432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received (43.2% response rate). 

Results: Social workers working in welfare organizations for the aged had higher job stress in the
areas of job demand, insufficient job control and lack of reward than those in other welfare organizations.
In addition, higher job stress was found in those in charge of both service and administration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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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This study confirms the importance of guaranteeing regular time for breaks in the work
schedule and of considering the service and administrational work ratio in job arrangement in ord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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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는 심

혈관 질환을 비롯한 스트레스 관련 질병(Cho, 2002)을

야기하여 사회복지사 개인에게 직접적인 위험요소로 작용

하게 되고, 불안(Jones et al, 1991; Thompson et

al, 1996; Choi et al, 2004), 정신과적 질환(Gibson

et al, 1989; Caughey, 1996), 소진(Gibson et al,

1989; Rabin & Zelner, 1992; Bradley &

Sutherland, 1995; Martin & Schinker, 1998), 직

무 불만족(Prosser et al, 1999), 이직(Himle et al,

1986; Gibson et al, 1989; Samantrai, 1992)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로써 기관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관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초래함으로

써 기관내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과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Benbow, 1998). 

사회복지사들에게 있어서는 업무역할 갈등, 실천 방법

에 대한 의견불일치(McLean & Andrew, 2000), 조직

의 종사자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전문직의 자율성에 대한

기대 사이의 갈등(Rachman, 1995; Banks, 1998), 모

금부족, 인력부족, 높은 이직율, 같이 일하는 타전문직의

태도, 관료적 조직환경(Cushman et al, 1995), 목표달

성에 대한 압박(Collings & Murray, 1996) 등이 스트

레스 요인이 되고, 일반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어떻게 보

는지가 스트레스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Gibson et

al, 1989; Jones et al, 1991; Collings & Murray,

1996; Smith & Nursten, 1998). 그러나 외국의 경우

에도 사회복지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

족하다고 지적되어 왔고(Soderfeldt et al, 1995;

Collings & Murray, 1996; Thompson et al,

1996),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조건이 열

악하고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지만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실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사들을 대

상으로 하여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고, 직무특성 및

조직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대해 분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은 2005년 1월 기준으로 총

860개소가 존재한다. 이중‘고령자취업알선센터’나‘가

정봉사원파견센터’, ‘가정봉사원양성기관’, ‘장애인복지

체육시설’, ‘생산품공장’, ‘병의원’, ‘운전연습장’‘심부

름센터’등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른바 전통적인

사회복지시설 전체 681개소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회복

지사를 대상으로 2005년 10월 한 달간 우편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발송된 설문지 1,000부 중 총 441부를

회수하여 44.1%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 중 불성실하

게 응답된 설문지 9부를 제외하고, 최종 43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변수의 정의와 측정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최근 Chang 등

(2005)에 의해 개발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단축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

정도구는 전국 30,146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

발된 표준화된 측정도구로서 일반적인 한국인의 모든 직

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기본형은 8개 영역의 총 43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물리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축형은 물

리환경 영역을 제외한 7개 영역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영

역별 (실제점수-문항수)×100/(예상가능한 최고점수-문

항수) 식을 사용하여 100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다

시 전체 영역수인 7로 나누어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이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 척도의 Cronbach’s alpha값은

0.894로 비교적 높은 내적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관련성 있는

특성들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 및 연구자의 가설에 따

라 직업조건과 조직특성을 조사한 결과, 인구학적 변수에

는 성,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이 포함되었으며, 직업

조건으로는 근무형태, 직위, 업무형태, 일 10시간 이상

노동 여부, 정규휴식시간이 포함되었고, 조직특성으로는

복지시설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시설 유형은 노인복

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기타시설로 분

류하였고, 기타시설은 응답자수가 많지 않은 모부자복지

시설, 부랑노숙시설, 자활후견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되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직업조건 및 조직특성에 따른 직

무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및 ANOVA를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통계패키지 SPSS 12.0이 사용되

었다. 

260

대한산업의학회지 제 19 권 제 4 호 2007년



261

최수찬 등∙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T

ab
le

 1
.G

en
er

al
 c

ha
ra

ct
er

is
tic

s 
of

 s
tu

dy
 s

ub
je

ct
s 

by
 o

rg
an

iz
at

io
n

T
ot

al
 w

el
fa

re
W

el
fa

re
 f

or
 th

e 
ag

ed
W

el
fa

re
 f

or
 th

e
C

om
m

un
ity

 w
el

fa
re

O
th

er
di

sa
bl

ed
ce

nt
er

N
%

N
%

N
%

N
%

N
%

Se
x

M
al

e
11

3
26

.2
28

25
.5

03
3

23
.4

25
30

.1
27

27
.8

Fe
m

al
e

31
9

73
.8

82
74

.5
10

8
76

.6
58

69
.9

70
72

.2

A
ge

~2
9

17
3

40
.5

34
31

.5
05

5
39

.6
50

60
.2

34
35

.1

30
~3

9
19

2
45

.0
42

38
.9

07
0

50
.4

32
38

.6
48

49
.5

40
~4

9
04

4
10

.3
24

22
.2

00
7

05
.0

01
01

.2
12

12
.4

50
~

01
8

04
.2

08
07

.4
00

7
05

.0
00

00
.0

03
03

.1

M
ar

ita
l s

ta
tu

s
U

nm
ar

ri
ed

25
7

60
.3

53
48

.6
08

8
63

.8
54

65
.1

62
64

.6

M
ar

ri
ed

16
9

39
.7

56
51

.4
05

0
36

.2
29

34
.9

34
35

.4

E
du

ca
tio

n 
le

ve
l

≤
H

ig
h 

sc
ho

ol
03

0
07

.0
20

18
.7

00
7

05
.0

01
01

.2
02

02
.1

C
ol

le
ge

06
1

14
.3

18
16

.8
02

2
15

.7
05

06
.0

16
16

.7

U
ni

ve
rs

ity
26

8
62

.9
49

45
.8

09
1

65
.0

66
79

.5
62

64
.6

≥
G

ra
du

at
e 

sc
ho

ol
06

7
15

.7
20

18
.7

02
0

14
.3

11
13

.3
16

16
.7

E
m

pl
oy

m
en

t t
yp

e
R

eg
ul

ar
39

2
95

.4
10

10
97

.1
12

3
93

.2
79

97
.5

89
94

.7

Ir
re

gu
la

r
01

9
04

.6
3

02
.9

00
9

06
.8

0 2
02

.5
05

05
.3

Jo
b 

po
si

tio
n

Fr
on

tli
ne

 w
or

ke
r

24
2

61
.3

56
62

.2
09

5
71

.4
36

44
.4

55
60

.4

Se
ni

or
 w

or
ke

r
08

4
21

.3
20

22
.2

00
8

06
.0

34
42

.0
22

24
.2

M
id

dl
e 

m
an

ag
er

05
2

13
.2

11
12

.2
02

2
16

.5
11

13
.6

08
08

.8

A
dv

an
ce

d 
m

an
ag

er
01

7
04

.3
03

03
.3

00
8

06
.0

00
00

.0
06

06
.6

R
es

po
ns

ib
ili

ty
Se

rv
ic

e 
or

 a
dm

in
st

ra
tio

n
09

1
21

.7
25

23
.8

03
8

27
.3

13
15

.9
15

16
.0

B
ot

h
32

9
78

.3
80

76
.2

10
1

72
.7

69
84

.1
79

84
.0

W
or

ki
ng

 h
ou

rs
<

10
 h

ou
rs

/d
ay

33
0

76
.7

83
75

.5
10

8
77

.1
64

78
.0

75
77

.3

≥
10

 h
ou

rs
/d

ay
10

0
23

.3
27

24
.5

03
2

22
.9

18
22

.0
22

22
.7

R
eg

ul
ar

 r
es

t t
im

e
Y

es
28

3
66

.0
48

43
.6

09
8

71
.0

64
77

.1
73

75
.3

N
o

14
6

34
.0

62
56

.4
04

0
29

.0
19

22
.9

24
24

.7



결 과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응답자 432명 중 여성이 319명(73.8%)으로 여성

이 남성보다 3배 정도 많았고, 연령은 20대가 173명

(40.5%), 30대가 192명(45.0%)으로 대부분 20~30대

에 속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257명(60.3%), 교육수준

은 대학졸업이 268명(62.9%)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형

태는 정규직이 392명(95.4%)으로 대다수였고 직위는 일

선사회복지사가 242명(61.3%)로 가장 많았고, 선임이

84명(21.3%), 중간관리자가 52명(13.2%), 상급관리자

가 17명(4.3%)이었다. 업무형태는 서비스 또는 행정만

전담하는 경우가 91명(21.7%)이었고 비전담으로 둘 다

수행하는 경우가 329명(78.3%)이었다. 근무시간은 10시

간 미만이 330명(76.7%), 10시간 이상이 100명

(23.3%)이었고, 휴식시간은 일 중간에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경우가 283명(66.0%), 거의 쉴 수 없는 경우가

146명(34.0%)이었다. 

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

우 타기관에 비해 남자 사회복지사의 비율(30.1%)이 다

소 높았고, 20대 사회복지사의 비율(60.2%)이 타기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고 거의 대다수(98.8%)가 20~30

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졸 이상의

비율이 92.8%로 대체로 학력이 높았고, 일선사회복지사

의 비율(44.4%)이 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비전담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비율(84.1%)이 다소 높았

다. 노인시설의 경우 타시설에 비해 미혼 사회복지사의

비율(48.6%)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40대 이상 연령인

사회복지사의 비율(29.6%)이 높았으며, 학력은 고졸의

비율이 18.7%로 높고 대졸 이상의 비율(64.5%)이 상대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들

의 경우 타시설의 두 배 정도인 56.4%가 정규적인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수준 차이

비교

Chang 등(2004)의 연구의 전체 근로자와 이 연구의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과 비교한 결과, 직무스

트레스 전체적으로는 본 연구의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

스 점수가 전체 근로자의 점수에 비해 직무요구와 관계갈

등을 제외하고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나, 직무요구 영역

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총점과 하부요

인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 우선 직무스트레스 총점은 사

회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으나,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보상부적절 영역에서는 차

이가 있었다. 직무요구 영역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노

인복지시설이 각각 62.0점, 61.9점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평균이 57.2점으로 가장 낮았

다. 직무자율성 영역에서는 노인복지시설 평균이 47.9점

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고, 장애인복지시설 42.0

점, 종합사회복지관 36.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상

부적절 영역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평균이 46.8점으로 스

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고, 장애인복지시설 45.1점, 종

합사회복지관 39.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2).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타기관에 비해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보상부적절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모

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직무요구

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은 높지만, 직무자율성결여나 보상

부적절로 인한 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고, 장애인복지시

설의 경우 직무요구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은 가장 낮았고

직무자율성결여나 보상부적절 영역은 중간 수준이었다.

3. 직업조건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수준 차이 비교

업무형태, 근무시간, 정규휴식시간, 직위에 따라 직무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직무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업무형태별로는 직무스트레

스 총점 및 직무스트레스의 7개 하위 영역 모두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비전담으로 둘 다 수행하는 사회복지

사의 경우 서비스나 행정만 전담하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서 직무스트레스총점(p<0.01), 직무요구(p<0.01), 관계

갈등(p<0.01), 직무불안정(p<0.05), 조직체계(p<0.05),

보상부적절(p<0.01), 직장문화(p<0.05) 영역의 직무스트

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나 행정만 전담하

는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직무자율(p<0.01) 영역에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근무시간을 살펴보

면, 10시간 이상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10시간 미만 일하

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직무요구(p<0.001) 영역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정규휴식시간 유무에 따라서

는 직무스트레스 총점 및 직무스트레스의 7개 하위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규휴식시간이 없는 사

회복지사의 경우 정규휴식시간이 있는 경우에 비해서 전

반적인 직무스트레스(p<0.001)나 직무요구(p<0.001),

직무자율(p<0.001), 관계갈등(p<0.01), 직무불안정

(p<0.01), 조직체계(p<0.001), 보상부적절(p<0.01), 직

장문화(p<0.001) 영역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직위에 있어서 직무자율 및 보상부적절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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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일선 사회복지

사와 선임사회복지사가 중간관리자나 상급관리자에 비해

직무자율성결여(p<0.001) 및 보상부적절(p<0.05)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척도(KOSS)를 이

용하여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고, 복지시설 유

형과 사회복지사의 직업조건에 따라서 직무스트레스 수준

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Chang 등(2004)이 조사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점수와 본 연구의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한 결과, 직무스트레스 전체적

으로는 본 연구의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총점이 전

체 근로자의 점수에 비해 낮게 나타나 전체 근로자에 비

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종사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직무요구의 영역에서의 사회복

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유의하게 오히려 더 높게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가 타영역에 비해 업무요

구량이 매우 많은 직업(Gibson et al, 1989; Jones at

al, 1991)이라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

나 Chang 등(2004)의 조사는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

도구의 기본형(43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고, 측정시점

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결과를 비교 해석하는데 주

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측정하여 복지시설 유형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기타)

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비교한 결과, 노인복지시설

의 경우 타시설에 비해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보상

부적절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

편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직무요구로 인한 스트레스 수

준은 높지만, 직무자율성결여나 보상부적절로 인한 스트

레스는 낮게 나타났고,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직무요구

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은 가장 낮았고 직무자율성결여나

보상부적절 영역은 중간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가 타시설에 비해 연령이 높고 학

력이 낮으며 정규적인 휴식시간을 가질 수 없는 사회복지

사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노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종합사회복지관

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비해 전문적인 서비스가 크게 요

구되지 않고 특히 요양시설과 같은 생활시설의 경우 노인

들에 대한 단순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업무내용이 많아 학

력이 다소 낮고 연령이 높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종사하

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최수찬 등∙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T

ab
le

 2
.C

om
pa

ri
so

n 
of

 K
or

ea
 O

cc
up

at
io

na
l S

tr
es

s 
Sc

al
e 

(K
O

SS
) 

by
 in

du
st

ri
es

 a
nd

 o
rg

an
iz

at
io

ns

T
ot

al
 e

m
pl

oy
er

*
T

ot
al

 w
el

fa
re

W
el

fa
re

 f
or

 th
e

W
el

fa
re

 f
or

 th
e

C
om

m
un

ity
O

th
er

ag
ed

di
sa

bl
ed

w
el

fa
re

 c
en

te
r

F-
va

lu
e

(p
-v

al
ue

)

M
ea

n±
SD

M
ea

n±
SD

M
ea

n±
SD

M
ea

n±
SD

M
ea

n±
SD

M
ea

n±
SD

Jo
b 

st
re

ss
51

.2
±

8.
80

45
.3
±

12
.7

07
.7

10
(<

0.
00

1)
47

.0
±

12
.8

46
.5
±

12
.6

42
.8
±

10
.7

43
.8
±

13
.8

2.
46

8
(0

.0
62

)

Jo
b 

de
m

an
d

51
.1
±

13
.0

59
.4
±

17
.2

--
9.

93
3

(<
0.

00
1)

61
.9
±

18
.5

57
.2
±

15
.4

62
.0
±

18
.9

57
.3
±

16
.2

2.
65

9
(0

.0
48

)

In
su

ff
ic

ie
nt

 jo
b 

co
nt

ro
l

53
.9
±

12
.6

42
.8
±

15
.7

14
.5

36
(<

0.
00

1)
47

.9
±

14
.6

42
.0
±

15
.4

36
.6
±

14
.4

43
.6
±

16
.6

8.
72

7
(<

0.
00

1)

In
te

rp
er

so
na

l c
on

fl
ic

t
40

.0
±

12
.7

38
.4
±

17
.1

01
.9

27
(0

.0
55

)
39

.4
±

17
.7

40
.3
±

16
.1

36
.4
±

14
.6

36
.0
±

19
.5

1.
66

5
(0

.1
74

)

Jo
b 

in
se

cu
ri

ty
50

.3
±

12
.6

46
.7
±

36
.0

02
.0

74
(0

.0
39

)
48

.2
±

40
.1

49
.4
±

45
.3

43
.4
±

23
.3

43
.6
±

23
.3

0.
78

2
(0

.5
05

)

O
rg

an
iz

at
io

n 
sy

st
em

53
.7
±

14
.9

46
.5
±

17
.2

08
.5

91
(<

0.
00

1)
45

.2
±

17
.4

49
.6
±

15
.7

44
.2
±

15
.1

45
.6
±

20
.0

2.
22

4
(0

.0
85

)

L
ac

k 
of

 r
ew

ar
d

68
.2
±

17
.4

44
.1
±

17
.6

28
.2

98
(<

0.
00

1)
46

.8
±

19
.0

45
.1
±

16
.7

39
.4
±

12
.8

43
.8
±

19
.9

2.
98

5
(0

.0
31

)

O
cc

up
at

io
na

l c
lim

at
e

41
.8
±

13
.1

37
.6
±

18
.2

04
.7

55
(<

0.
00

1)
38

.3
±

18
.3

37
.4
±

18
.5

37
.3
±

17
.0

37
.5
±

19
.1

0.
06

7
(0

.9
77

)

* 
C

ha
ng

 S
, K

oh
 S

, K
an

g 
D

, K
an

g 
M

, K
im

 S
, K

im
 S

, K
im

 J
, K

im
 J

, K
im

 H
, R

oh
 S

, P
ar

k 
J,

 S
on

 M
, W

oo
 J

, L
ee

 C
, C

hu
ng

 J
, C

ho
 J

, C
ha

e 
C

, K
on

g 
J,

 K
im

 I
, K

im
 J

, K
im

 H
, P

ar
k 

J,
 H

uy
un

 S
, S

on

D
, S

tu
dy

 o
n 

D
ev

el
op

in
g 

an
d 

st
an

da
rd

iz
in

g 
an

 O
cc

up
at

io
na

l S
tr

es
s 

Sc
al

e 
fo

r 
K

or
ea

n 
E

m
pl

oy
ee

s 
(S

ec
on

d 
ye

ar
).

 K
or

ea
 O

cc
up

at
io

na
l S

af
et

y 
&

 H
ea

lth
 A

ge
nc

y.
 I

nc
he

on
. 2

00
4.

 p
p 

69
-7

0.

t-
va

lu
e 

   
   

   
 (

p-
va

lu
e)



264

대한산업의학회지 제 19 권 제 4 호 2007년
T

ab
le

 3
.M

ea
n 

va
lu

e 
of

 jo
b 

st
re

ss
 le

ve
l b

y 
jo

b 
co

nd
iti

on
s

Jo
b 

st
re

ss
Jo

b 
de

m
an

d
In

su
ff

ic
ie

nt
 jo

b
In

te
rp

er
so

na
l

Jo
b 

in
se

cu
ri

ty
O

rg
an

iz
at

io
n

L
ac

k 
of

 r
ew

ar
d

O
cc

up
at

io
na

l

co
nt

ro
l

co
nf

lic
t

sy
st

em
cl

im
at

e

M
ea

n±
SD

M
ea

n±
SD

M
ea

n±
SD

M
ea

n±
SD

M
ea

n±
SD

M
ea

n±
SD

M
ea

n±
SD

M
ea

n±
SD

E
m

pl
oy

m
en

t t
yp

e
R

eg
ul

ar
45

.3
±

12
.4

59
.5
±

17
.2

42
.7
±

16
.0

38
.4
±

16
.7

46
.8
±

37
.0

46
.4
±

17
.0

43
.9
±

17
.2

37
.9
±

18
.3

 

Ir
re

gu
la

r
45

.3
±

18
.3

56
.9
±

18
.8

43
.0
±

12
.5

38
.9
±

24
.8

50
.9
±

25
.7

43
.5
±

19
.9

45
.6
±

24
.5

38
.6
±

21
.0

t-
va

lu
e 

(p
-v

al
ue

)
0.

01
4 

(0
.9

88
)

0.
60

6 
(0

.5
45

)
-0

.0
64

 (
0.

94
9)

-0
.1

19
 (

0.
90

6)
-0

.4
77

 (
0.

63
3)

0.
70

1 
(0

.4
84

)
-0

.4
10

 (
0.

68
2)

-0
.1

66
 (

0.
86

8)

R
es

po
ns

ib
ili

ty
Se

rv
ic

e 
or

 a
dm

in
st

ra
tio

n
41

.4
±

11
.9

54
.1
±

17
.3

46
.9
±

15
.8

33
.0
±

14
.3

38
.6
±

42
.1

43
.1
±

16
.8

39
.6
±

14
.9

34
.0
±

17
.6

B
ot

h
46

.6
±

12
.7

61
.1
±

16
.7

41
.8
±

15
.0

40
.2
±

17
.4

49
.4
±

34
.2

47
.5
±

17
.3

45
.4
±

18
.2

38
.9
±

18
.5

t-
va

lu
e 

(p
-v

al
ue

)
-3

.3
91

 (
0.

00
1)

-3
.4

90
 (

0.
00

1)
2.

79
3 

(0
.0

05
)

-4
.0

40
 (

<
0.

00
1)

-2
.5

12
 (

0.
01

2)
-2

.1
73

 (
0.

03
0)

-2
.7

98
 (

0.
00

5)
-2

.2
60

 (
0.

02
4)

W
or

ki
ng

 h
ou

rs
≥

10
 H

ou
rs

/d
ay

44
.8
±

12
.4

57
.7
±

17
.0

43
.1
±

15
.8

38
.2
±

17
.0

45
.3
±

29
.8

46
.7
±

17
.3

43
.6
±

17
.6

37
.2
±

18
.1

<
10

 H
ou

rs
/d

ay
47

.0
±

13
.6

64
.7
±

16
.8

42
.2
±

15
.2

39
.4
±

17
.1

51
.0
±

52
.0

46
.3
±

16
.1

46
.5
±

17
.0

39
.3
±

18
.8

t-
va

lu
e 

(p
-v

al
ue

)
-1

.4
27

 (
0.

15
4)

-3
.5

58
 (

<
0.

00
1)

0.
52

5 
(0

.6
00

)
-0

.5
69

 (
0.

57
0)

-1
.0

29
 (

0.
30

6)
0.

22
0 

(0
.8

26
)

-1
.4

54
 (

0.
14

7)
-0

.9
89

 (
0.

32
3)

R
eg

ul
ar

 r
es

t t
im

e
Y

es
42

.3
±

12
.1

54
.8
±

16
.5

40
.7
±

14
.9

36
.8
±

17
.0

41
.5
±

23
.2

44
.0
±

16
.4

42
.2
±

16
.6

35
.3
±

18
.6

N
o

50
.8
±

11
.9

68
.2
±

15
.0

46
.8
±

16
.5

41
.5
±

16
.9

56
.6
±

51
.3

51
.1
±

17
.7

47
.9
±

18
.8

42
.1
±

16
.8

t-
va

lu
e 

(p
-v

al
ue

)
6.

79
1 

(<
0.

00
1)

8.
44

5 
(<

0.
00

1)
3.

81
7 

(<
0.

00
1)

2.
71

1 
(0

.0
07

)
3.

39
4 

(0
.0

01
)

4.
15

3 
(<

0.
00

1)
3.

18
1 

(0
.0

02
)

3.
73

5 
(<

0.
00

1)

Jo
b 

po
si

tio
n

Fr
on

tli
ne

 w
or

ke
r

45
.9
±

13
.7

58
.8
±

17
.4

43
.7
±

15
.0

39
.9
±

18
.3

46
.3
±

37
.4

47
.3
±

18
.7

46
.0
±

19
.4

37
.3
±

19
.6

Se
ni

or
 w

or
ke

r
45

.9
±

9.
6

61
.4
±

17
.0

43
.7
±

14
.8

37
.9
±

11
.9

46
.4
±

24
.0

45
.8
±

14
.1

44
.0
±

12
.3

41
.9
±

16
.6

M
id

dl
e 

m
an

ag
er

44
.0
±

10
.6

62
.5
±

17
.0

35
.7
±

15
.2

35
.9
±

16
.8

48
.1
±

23
.5

47
.1
±

14
.4

40
.0
±

15
.9

37
.2
±

15
.2

A
dv

an
ce

d 
m

an
ag

er
44

.3
±

11
.6

64
.2
±

18
.8

32
.8
±

20
.5

36
.6
±

17
.9

50
.0
±

27
.0

49
.5
±

17
.8

37
.3
±

15
.7

34
.8
±

16
.7

F-
va

lu
e 

(p
-v

al
ue

)
0.

37
7 

(0
.7

69
)

1.
28

5 
(0

.2
79

)
6.

17
7 

(<
0.

00
1)

1.
03

3 
(0

.3
78

)
0.

10
1 

(0
.9

60
)

0.
27

4 
(0

.8
44

)
2.

74
6 

(0
.0

43
)

1.
55

9 
(0

.1
99

)



265

중 단순근로직과 의사와 같이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급

을 제외한 직원의 3분의 1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비롯한 돌봄노동을 제공할 적절한 직원배치가

안 되어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사는 노인들의 돌봄노동

뿐 아니라 상담 및 욕구조사, 프로그램실시와 평가, 자원

봉사자 모집 및 관리, 지역사회 자원개발 등 행정업무 등

을 함께 담당하고 있고(Park et al, 2005), 요양시설 노

인의 특성상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인해 특별식에 대한 요

구가 높고, 실금으로 인한 세탁물 배출량이 많으며, 증상

으로 인해 내부시설과 설비의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

(Kweon, 2005) 하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추가적인

직무요구가 많아 정기적인 휴식시간을 갖기가 실제로 어

려운 상황이다. 또한 요양시설의 경우 열악한 근무여건상

사회복지사가 휴가나 휴식을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

인력이 확보된 곳이 많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복지

시설의 열악한 근무여건, 종사자의 낮은 학력, 휴식을 취

하기 어려운 업무구조 등으로 인해 노인복지시설 사회복

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타시설에 비해 높게 나타났

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 직

무요구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은 종합사회복지

관에 비전담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

난 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뒤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직업조건별 직무스트레스 수준 차이 분석에

서 정규휴식시간이 없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정규휴식시간

이 있는 경우에 비해 직무스트레스 모든 영역에서 스트레

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와 행정업무를

비전담으로 모두 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나 행정업무를 전

담하는 경우에 비해 직무자율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사회복

지시설 유형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업무특성이나 조직특성,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

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복지사의 직업조건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비

교한 결과, 업무형태, 근무시간, 정규휴식시간, 직위에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우선 업

무형태별로는 서비스나 행정만 전담하는 사회복지사에 비

해서 비전담으로 둘 다 수행하는 사회복지사가 직무스트

레스 총점, 직무요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영역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나 행정만 전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

우에는 직무자율 영역에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

타났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일반적

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본연의 임무인 클라이언트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서 만족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데 이러한 서비스 업무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갈등상황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직의 종

사자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전문직의 자율성에 대한 기대

사이의 갈등이 사회복지사들이 느끼는 큰 스트레스 중 하

나라는 연구결과(Rachman, 1995; Banks, 1998)나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예측인자인 업무요구 중 특히

많은 행정일과 서류작업이 직무스트레스와 강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Collings & Murray, 1996) 등이 이

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Balloch 등(1998)의 연구에서

도 업무의 일부분이 아닌 일을 해야 하는 것, 업무의 일

부분이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해야 할 일이 불분

명한 것 등 역할 모호가 사회복지사가 느끼는 스트레스

중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10시간 이상 일하는 사회복지사

가 10시간 미만 일하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직무요구 영역

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10시간 이상 장시간

의 근무는 업무량의 증가와 빨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압박감을 반영하기 때문에 직무요구로 인한 스트레스 수

준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정규휴식시간이 없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정규휴식시간

이 있는 경우에 비해서 전반적인 직무스트레스나 직무요

구, 직무자율,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

적절, 직장문화 영역에서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

타났다. 하루 근무시간 중 잠시의 휴식시간도 없이 높은

근무강도 속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직무 스트레스 영역에

서 현저히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사회복지사의

휴식시간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다른 논문들은 아직 보

고된 바 없으나, 운전기사나 교대제 근무자에게 있어서

정규휴식시간은 피로관리 대응책으로서 스트레스 감소효

과가 보고된 바 있다(Tucker, 2003).

직위에 있어서 직무자율 및 보상부적절 영역에서 직무스

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일선사회복지사와 선임사

회복지사가 중간관리자나 상급관리자에 비해 직무자율성결

여 및 보상부적절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

났다. 근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직급이 높아지므로, 직급

이 낮은 사회복지사가 직무자율성결여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은 Karasek(1979)의 Demand/Control model

에서 근무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직무자율성 결여 항목이

다소 완화된다는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사의 직무스

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행정업

무 병행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마련이 요구되

고, 정규휴식시간 확보와 과도한 장시간 근무 제한 등의

업무조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사회복지시

설 중에서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에 대

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최수찬 등∙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지사들의 직무스트레스 수준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의 수준을 파악하

고 사회복지사의 직업조건 특성과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 영

역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 자료를 마련했

다는데 의의가 크다. 또한 서울시에 소재한 이른바 전통

적인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여 수

거한 자료를 분석하여 어느 정도 사회복지사의 대표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 된다. 반면 기존

연구들에서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의 중요

한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일반 기업조직과는 다른 사회

복지 영역 고유의 조직특성과 업무특성이 고려된 사회복지

영역의 직무스트레스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사회복지 수

요가 증대되고 서비스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서비스 대

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적

절히 관리하고 감소시킬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

레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 약

목적: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 실태를 알아보고, 복

지시설 유형과 직업조건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서울시 소재 681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최종

분석 사용된 설문지는 총 432부였다. 한국인 직무스트레

스 측정도구(KOSS)의 단축형을 사용하여 직무스트레스

를 측정하였고, 빈도분석, t-test, ANOVA 분석을 실

시하였다.

결과: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해 직무요구,

직무자율성결여, 보상부적절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모

두 높게 나타났다. 직업조건별로는 업무형태, 근무시간,

정규휴식시간, 직위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서비스와 행정을 둘 다 수행하는 경우에 직무스

트레스총점, 직무요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영역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았

고,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에 직무요구 영역에

서, 일선 및 선임사회복지사가 직무자율성결여 및 보상부

적절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규휴식시간 유무에 따라서는 직무스트레스 총점 및 직

무스트레스의 7개 하위 영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결론: 사회복지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적절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행정업무 병행에 대한 조치 및 정규휴

식시간 확보가 필요하고, 특히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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